
<아시아>

경제성장률 7 . 4 %로 세계시장 주도
아시아·태평양 지역은 인구는 1 6억명으로 세계인구의 1 / 3을 차지하고 있으며, 세계 어느 지역보다

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.

특히 중국이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으며, 중국은 2 0 0 0년까지 G D P가 9 %이상 성장할 것으

로 예상된다.

아·태지역은 크게 두그룹으로 구분되는데 타이·말레이지아·싱가폴·인도네시아·필리핀·부르네

이 등은 지난 1 0년간 G D P성장률이 연평균 7 . 2 %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한국·대만·홍콩 등은 2 0 0 0년까지 6 . 5 %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또 아·태국가들은 개도국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공동대응 경제기구인 AFTA (Asean Free Trade

A g r e e m e n t )를 지난 9 2년1월 구성했다.

DAE(Dynamic Asian Economics) 국가인 한국·대만·홍콩·싱가폴·말레이지아 등은 지난 9 3년

6%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9 4 ~ 9 5년에도 그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.

D A E국가 아시아 경제성장 주도
O E C D에 따르면, 한국·홍콩·대만은 9 0 ~ 9 2년 중국의 수입액 2 4억달러의 1 / 2이상을 수출했으며, 특

히 9 2년 한중수교로 한국의 중국 수출량은 9 3년 1 / 4분기 기준 1 5 0 %이상 증가했다.

8 5년기준 D A E국가들의 대미 수출량은 3 1 . 5 %를,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수출량은 2 5 . 9 %를 차지했다.

또 9 2년에는 각각 34.9%, 23.4%를 차지했다.

엔고의 영향으로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직접 투자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.

중국의 G D P성장률은 9 2년 1 3 %의 성장했고 9 3년7월 이후에는 2 3 %이상 상승했다.

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투자 및 수입 증가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수출 감소로 인해 1 0 0억달러

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. 94년 중국의 G D P성장률은 1 0 %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석유화학부문 투자를 보면, 한국·대만은 최근 신증설을 완료했으며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은 기초

석유화학 공장 건설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.

9 2년기준 이 지역의 올레핀 및 B T X수요는 3 3 0 0만톤에 다소 못미치고 있다.

아·태지역 수요는 향후 연평균 5~6% 성장해 2 0 0 0년경 미국의 수요를 5 0 0만톤이상 앞지른 5 0 0 0만

【그림1】아·태지역1인당 G D P
(단위 : 1000달러)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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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현재 아·태국가들은 약 7 0 0만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신증설에도 불구하

고, 수요가 강세를 보여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중국도 에틸렌 및 유도품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향후 2 ~ 3년내 Beijing, Xingjian, Tianjin에 4개이상의

크래커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.

중국은 제8차5개년 기간( 1 9 9 1 ~ 9 5년)동안 N C C건설이 활발, 에틸렌 생산이 9 5년 2 3 0만톤에서 2 0 0 0년

3 0 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, 2000년까지 8개이상의 크래커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.

1 0년전 일본은 아·태의 에틸렌 생산능력의 81%, SM의 89%, 폴리올레핀의 69%, PVC 92%를 차지

했으나 최근에는 에틸렌 생산능력의 46%, SM의 53%, 폴리올레핀의 PVC 37%로 비중이 낮아졌다.

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제1기의 타이 및 말레이지아의 N C C컴플렉스가 에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

을 제외하고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, 원유 및 나프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미국·사

우디·캐나다·베네주엘라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의약·농약시장 빠르게 성장
정밀화학시장중 9 1년 아·태지역의 농약시장은 6 0억달러로 세계 시장의 2 3 %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

중 일본이 3 6억달러의 시장을 확보해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
그러나 일본의 농약 생산은 벼의 재배면적의 감소로 1~2%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, 대만·타이·베

트남 등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 9 6년까지 연평균 4 ~ 6 %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.

또 중국 및 한국(북한 포함)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.

【그림2】합성수지 중국수출현황( 1 9 9 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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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그림3】아·태지역농약 시장현황( 1 9 9 0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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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그림4】아·태지역폴리올레핀신증설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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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농약시장은 9 1년기준 5억7 3 0 0만달러 규모이며 중국은 4억9 5 0 0만달러, 오스트레일리아는 4억

6 6 0 0만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.

아·태지역의 의약품 시장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. 

또 수입의존도도 7 5년 전체 수요의 5 0 %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 1년에는 1 2 %로 낮아졌다.

한편 세계 의약품 시장은 1 4 0 0억달러로 연평균 1 2 %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, 일본은 세계 2번째

규모인 2 7 0억달러 시장을 형성,세계 생산량의 2 2 %를 차지하고 있다.

중국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3 5억달러로 연평균 1 5 ~ 2 0 %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스트레일

리아는 1 0억달러, 13%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.

또 한국은 1 8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. 대만은 5억5 0 0 0만달러, 필리핀은 5억달러, 인도네시아

는 4억3 0 0 0만달러, 타이는 1억8 0 0 0만달러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평균 1 2 ~ 2 0 %의 성장률을 보이

고 있다.

베트남은 현재의 의약품 시장규모가 1억달러 이하이나 2 0 0 0년에는 3억달러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

다.

기술혁신 및 신약개발 측면에서 일본이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한국·중국·오스트레일리아는 의약

품 생산능력 확대 및 생산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.

인도네시아 및 싱가폴은 라이센스도입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8 / 1 >


